
<초선의원 긴급 기자회견문> 

- 지도부에 긴급 의총 소집요구, “당장 오늘이라도 모여야 합니다”

- 현 상황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와 민주당의 지향점 재설정 필요

- 당원, 지지자, 일반 국민 등 폭넓은 공론화로 민주당 살려내야

이번 지방선거 참패를 통해 드러난 민심을 수용하고, 

지지해주신 국민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

민주당은 3번의 선거를 연속으로 패배함으로써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당을 다시 살려내야 할 절박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대선·지선 결과 및 지난 5년 민주당의 모습에 대한 총체적

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한시도 늦출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평가를 통해 지금의 상황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민주

당의 앞으로의 지향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러한 평가는 다수가 폭넓게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이뤄져야 합니다. 소수가 

밀실에서 논의하는 과정이 아니라, 의원들과 당원, 지지자, 일반 국민 등 민주당을 사

랑하는 사람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당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도부에 지체없이 의원총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합니다. 당장 오늘이라도 

모여야 합니다. 일단 첫 의총으로 시동을 걸고,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논

의를 확산시켜야 합니다.

8월 전당대회까지 당을 이끌 과도기 지도부의 구성 문제도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소수가 불투명한 과정을 통해 결론을 내리고 다수에게 그 추인을 

강요하던 과거의 패착을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성찰과 좌표 재설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희 초선의원

들도 이 일에 당과 우리의 명운이 달려 있다는 심정으로 당 쇄신 논의에 전력을 다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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